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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 사태가 예상 밖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는 6월15일 현재 총 150명으로 사망자도 16명으로 늘어 치사율이 10.7%에 달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격리대상자 역시 5000명을 넘어 누적으로 따지면 1만명을 훨씬 상회했다.

자택격리 대상자가 5000명에 육박한 점을 고려하면 확진환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추산하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메

르스 환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최대 잠복기간 14일 동안 격리됐으나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 해제된 인원도 3100명

을 넘어섰다고 한다.

첫 환자가 발생할 때부터 해당병원 이름 공개를 극구 꺼리더니 삼성서울병원을 중심으로 곳곳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

으로 환자이송요원, 구급차 운전자가 확진 대상자에 포함되는데 그치지 않고 확진환자 및 격리 대상자가 병원을 자유롭

게 휘젓고 다녔다고 하니 무엇으로 표현해야 할지 한심스럽기 그지없는 국면이다.

메르스는 최근 치사율이 10%를 넘어섬으로써 2003년 중국을 중심으로 대유행한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

군), 2009년 유행한 신종플루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메르스는 이전에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메르스-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으로 38도 

이상의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이 대표적 증상이며 치사율이 1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2년 초겨울 중국에서 발생해 2003년 유행한 사스 역

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걸리는 질환으로 사스-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를 통해 전파되는 것으

로 추측되고 있다. 사스도 환자가 기침할 때 튀어나오는 침방

울이나 미세입자를 흡입하거나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감염되고 38도 이상의 발열현상이 있으며 두통·근육통 등

이 나타나 호흡기능이 악화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치

사율은 10% 수준으로 중국·홍콩 등에서 감염자가 많았다.

2009년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플루는 일종의 독감으로 환자가 기침과 재채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고 고열, 근육통, 구토·설사 증세를 나타내나 치사율은 0.1%로 계절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

지만, 전파력이 매우 높아 우리나라도 2010년 3월 기준 260명이 신종플루로 사망했다.

2014년 세계를 휩쓴 에볼라는 감염된 사람의 혈액이나 체액의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는 점에서 호흡기를 통해 감

염되는 3가지와는 구별된다. 박쥐, 영장류 등 감염 동물로부터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명확한 감염경로가 규명되지 

않고 있고 침, 땀, 혈액 등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역시 발열, 근육통, 구토, 설사 증상을 보인 후 악화되

면 사망하고 치사율은 25%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세계적으로 신종플루를 비롯해 사스, 에볼라, 메르스에 이르기까지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 질병이 창궐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러스 백신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증상이 더욱 악화된 질병이 나타나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확산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백신 사업은 녹십자가 한발 앞서 있고 SK케미칼이 추격하는 상태로 개별기업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육

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상 백신 개발이 쉽지는 않은 상태이나 어느 약품과 비교해도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점에서 바이

오와 접목한 백신 개발 및 육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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